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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7. 3.(금) 09:00

역대 최대 규모 엑스레이(X-ray) 판독 전문 인력, 
관세국경 현장 속으로

- 최첨단 실습 장비 활용한 실전 중심 교육 수료 ··· 7월 6일 자 전국 세관 배치
- 마약·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하는 ‘현장 안전 파수꾼’으로 활약 기대

 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7월 3일(금) ‘신규 엑스레이(X-ray) 판독(221명) 및 

탐지조사*
(8명) 전문경력관 입문과정 수료식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이번에 

수료한 신규 전문경력관은 총 22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. 이들은 지난 

4월 18일(토) 전문경력관 채용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으며, 7월 6일(월) 

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될 예정이다.

  * 엑스레이(X-ray) 검색‧판독요원과 함께 2주간 여행자‧특송‧국제우편물 통관제도 등 직무이론과 

검색기법 및 판독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, 추후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17주간 별도 교육 예정

  이번 교육은 점차 지능화되는 마약·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

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, 현장에 즉시 투입 

가능한 정예 판독 요원을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. 

  우선, 지난해 구축한 엑스레이(X-ray) 판독훈련센터 전용 강의실에서 

최첨단 실습장비(4대)와 마약, 모의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교보재를 

활용한 실전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. 

  또한 전산 프로그램(CBT, Computer Based Training Program)*으로 

다양한 은닉 사례를 가상 상황으로 구성하여 실제 검사 상황과 유사한 환경

에서 엑스레이(X-ray) 판독 훈련을 실시하였다. 

  * 컴퓨터 모니터에 실제와 동일한 엑스레이(X-ray) 영상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습자가 불법물품 은닉 

여부를 판단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, 현재 총 6,640set의 영상이미지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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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확립하기 위해 

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 및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여, 현장 실무와 

연계된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춘 ‘현장 안전 파수꾼’으로 거듭날 수 

있도록 하였다.

  유선희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원장은 “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된 신규 인력

들이 2주간의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거쳐 현장으로 

첫발을 내딛는다”며, “전국 세관 현장에서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 위해

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며,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

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책임자 과  장 김인순 (041-410-8530)

인재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찬 (041-410-8534)


